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4.(화) 11:00

11. 5.(수) 조간
배포 2025. 11. 4.(화) 09:00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5년 거래실적 1조 원 달성!

 - 전년대비 일평균 거래금액 77% 상승(’24, 18.4억원 → ’25, 32.6), 참여 업체수 
39% 증가(’24, 3,804개소 → ’25, 5,272), 연말까지 1조 1,700억원 달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1월 3일 기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연간 거래금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3,392억원) 약 2.9배 높은 금액으로, 현재 일평균 거래 

금액 유지 시 연말까지 약 1조 1,700억 원의 거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등 다양한 주체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매시장으로, 농식품부가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시간·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단계적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 증가, 경쟁 제한 등 기존 도매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일평균 거래 금액이 18.4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약 77% 상승하였으며, 거래 참여업체 수 역시 작년 3,804개소에서 5,272개소로 

약 39% 증가하였다. 부류별로는 청과가 46.4%로 가장 많이 거래되었으며 

축산 40.5%, 양곡 8.2%, 수산 4.9% 순으로 거래되었다. 

  특히 청과부류의 경우 작년 산지-소비지 직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금액의 

28%에서 올해 44.1%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도매시장에 반입되지 않는 직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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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65.7%에서 75.9%로 증가했다. 이는 도매거래의 유통단계 축소, 배송 효율 

향상, 가격 투명성 제고 등 온라인도매시장의 경쟁력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상품 구색 확충, 가입자 요건 완화 및 공동구매 등 다양한 

거래 모델 발굴을 통해 도매거래 참여가 어려웠던 주체들의 거래 문턱을 

낮추고, 물류·정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여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참여 기업의 거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경남권의 

식자재마트인 ‘우리마트’는 강원도 소재의 APC와 풋고추 등 채소류를 직거래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을 시중 대비 약 18% 낮추었다. 우리마트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산지 팸투어에 참여해 생산 시설과 상품 품질을 직접 확인한 뒤 

거래를 결정했다. 우리마트 대표는 “직거래를 통해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매입가격 변동도 줄었다.”며 “앞으로도 산지 거래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조원 달성을 발판으로 2030년까지 거래금액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를 중심

으로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농업인 가격 결정권 강화를 위한 경매·역경매 

기능 도입, 공동집하장 운영 및 전용 물류체계 구축 등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물류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거래 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운영자의 전문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박은영 (044-201-2211)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선 (044-20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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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온라인도매시장 2025년 거래 실적 관련 그래프

1. 2025년 월별 누적 거래 금액

2. ‘24년 대비 일평균 거래액 및 이용자 수 추이

3. 청과부류 거래유형별 거래 비중


